성령과 용서의 사역
요한복음 John 20:19-23
성령강림 주일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번 해에는 다음 달 넷째 주일입니다. 5월 24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강림한 때가, 성령강림한 그 때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구약 창세기에서도, 태초에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사기 6:34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성령이 내려서 사로잡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며는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요한 복음에 의하면 성령은 신약시대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때에도 강림하셨습니다.
성 금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심으로, 메시아가 군림하는 희망찬 세계에 관한 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돌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다고 전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믿겨지지 않는 소식입니다. 설마.. 반신 반의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잡혀 갈까봐 문을 닫고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평안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훼어필드 그레이스 교회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입김을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보냄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매일의 삶과 성령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잘 다시 들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후에 하시는 말씀말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선물이십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용서를 연결시켰습니다. . 성령의 사역과 용서의 사역이 일치하는 사역임을 부활의 주님께서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의 중심에 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틴 루터종교 개혁자와 성 어거스틴은 죄 용서함은 교회의 사역 그 자체라고 하였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역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부활 첫째 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오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오셨을 때, 그의 손과 그의 발을 그의 옆구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보여 주십니다.
상상을 해 보세요. 부활하시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모른척 했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들 다들 도망갔었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과 온유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과 온유의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지난 과거의 실수, 자책감, 후회 등으로 우리는 문 걸어잠그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자괴감으로, 난 용서받지 못할 존재라고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고 움츠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만나주십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용납하십니다. 넘어가 주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의 사역이 결코 어려운 사역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 “네휘시” “숨”이 영어로는 “Spirit 영”으로 해석되어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루아 ruach 영이라는 말은 또 “숨 호흡”이라는 말과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 쉬시면서 성령을 주셨다고 할 때에는, 영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공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듯이, 성령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성령 없이는 용서하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면, 용서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를 해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며는, 그것은 바로, 용서를 내가 하는 것이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용서해 준다고 하며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믿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었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용서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한다.” 라는 말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히 용서 받을 만큼 우리가 회개 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또, 온전히 이웃들을 용서할 만큼 너그럽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활짝 열립니다. 내가 용서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으로, 용서의 사역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좀 쉬어집니다. 재미있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에 보며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는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우리가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쁘고 위로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용서하는 사역을 하라고 성령을 받았으니 이 또한 얼마나 기쁩니까? 이 얼마나 큰 복이고 특권입니까?
앞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힘든 때가 오며는, 너무 땀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니까, 성령의 사역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용서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세요. 용서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용서 하세요.” 정정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용서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맘껏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